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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법인은 설립 11년 만에 해 음 

흑 를 기 할 겁니다. 를 계기  전체 

해외 법인의 수 도 선될 것으  

기대합니다.

관 오스 플란  대표(사진)는 

난 확일 서울 산동 사무실에서 1택년 

상 공들인 해외 장 공략 과  

되고 있다 며 해는 해외 매출  내 

매출을 넘 설 것 고 말 다. 그는 

도 늘 나 그동안 던 해외법인

들의 수  르면 해, 도 내

년에는 흑  전환할 것으  전망 다.

상장사인 오스 플란 는 내 1위 

치과 플란 체다. 내 장의 3분

의 1 상을 차 한다. 중  동  등 

 장에서도 율 1위다. 만 

세계 치과 플란  장의 7택형 상을 

차 는 미  럽 등 주  장에선 존

재감  미약 다. 스 우만, 다나허, 

덴 플  등 해외 체에 밀  한 릿

수 율을 벗 나  못 다. 해외에 진

출한  1택년  넘었 만  를 내

는 법인  흑  법인 다  많다. 난해 

22  해외 법인 중 흑 를 기 한 곳은 6

곳뿐 었다.

 대표는 해외 장은  거둬들

기 다 씨 을 뿌 는 단계 며 해부

터는 현 장 에 들 간 투 비용에 

있던 과들  서서히 드러날 것

고 다. 그동안 치과 플란  

술을 할 수 있도  현  치과의사를 교

고 망 대에 들인  수 으  

결실을 볼 것 란 얘기다. 해 1분기 흑

를 낸 해외법인은 덟  늘었다.

매출 규  큰 미 법인  좋은 실

을 내고 있다.  1분기 1 3택택택만원 흑

를 냈고 2분기에도 흑  예상된다고  

대표는 설명 다. 그 배 에는 필 델피

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스 플란  프

미  브랜드인 오센의 매출 대  

있다. 해부터 중 미뿐만 니  

 수출도 다.  대표는 에

서도 오센의 반응  좋다 며  분

에 미 법인은 설립 후 음으  해 

흑 를 기 할 것 고 말 다.

최근 빠른 도  판매량  늘고 있는 

치과용 의  니 체 도 해외법인 실

 선에 한몫 고 있다.  상반기 해외

에 9화택대를 판매해 난해 전체 실 (약 

7택택대)을 미 넘 다. 해 표 판매

량은 2택택택대 상 다. 그는 니 체

와 치과 플란 를 묶  판매 면 마

케팅에  효율 고 설명 다.

오스 플란 는 외  장에도 

으  나서고 있다. 해 중  톈진, 

칠레, 우크 나에 법인을 세웠고 반

기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뉴질랜드, 내년

에는 콜롬비 에 법인을 설립한다.  

대표는 안정 으  장 는 내 실

에 해 해외법인 실 까  선되고 

있다 며 해 매출은 화택택택 원을 넘

서는 게 표 고 말 다.

 임락근  기자  rklim@hankyung.com 

중소기 ·바이오

 일체  도  손 를 고 몸쪽으  

당기니 던 문  열렸다. 손  뒷면 

감 센서  집주인 문을 인증 기 때

문 다. 채 1 도 걸  않 다. 내 중

체 엔 스   세계 최대 전 쇼

인 C텍S에서 선 인 마 (MAZ텝) 스마

도 다. 다른 문 인증 도  제품

 손 을 따  센서에 대는 단계를 

앴다. 손 를 기만 면 문 인

 끝나는 원스  폐 방 다. 손

를 밀면 히고 당기면 열 서 일명 밀

당 도 으 도 불린다. 완 대표는 

 한 문 인  손 를 용

해 기존 제품 다 안 ·편의 은 

면서 은 쟁사 다 크게 낮췄다 고 

말 다.

○밀고 당기면 열리는 밀당 도어
엔 스의 마  스마 도 은  해

제 방법만 다  다. 문 외에 패턴 

인증, 카드 키, 비밀번호 , 스마 폰 

연동 방 을 두 제공한다. 문은 방향 

분  36택도 떤 도에서도 인  

다. 인  센서는 손  후면에 있

다. 패턴 인증은 스마 폰을 사용 듯  

손 으  원 는 양을 면 된

다. 문을 열거나 외출  안 드도 동

할 수 있다. 허수 기 으  안 을 

다. 바른 패턴  전에 틀린 패

턴을 섞  쓸 수 있다.

일체  설계  온도 차나 외부 충 으

 생기는 오 동 우 를 크게 줄 다고 

사 은 다.  확택도에서도 정

상 동한다. 중 설계  내 을 

다.  절도 등의 으  외부에서 열을 

해 도  온도  비정상 으  

면 도 은 열  않는다. 반대  

재  안쪽 폐기에 상 열  감 되면 

 해제된다. 전 는 도 

수동으  문을 열 수 있다. 설치는 간편

해졌다. 현관 문 안팎에 도  몸체(

듈) 두 를 고정 면 된다. 설치할 때 쓰

는 고정나사(피스) 수도 크게 줄 다.

○소비자 대상 첫 브랜드 마지
2택택2년 설립된 엔 스는 주  건설사에 

주방· 실용 상기기와 전 기 등을 공

다. 본 으  스마 도  장

에 뛰 든 것은 2택1화년으  후 주 다. 

2년 간 공을 들  난해 정용 도

 브랜드 마 를 선 다. 해는 월 

1택택택~3택택택대 수준의 생산 을 추고 

비   판매(B2C) 대상 첫 제품을 

내 다.

 상반기 C텍S에  참 한 베  

 전 와 중  선전 전 에서 

내외 바 들 부터 호평을 다. 

최근 중  체와 총판 계약을 맺었다. 

 베  등 동  에도 스  

제품을 품 다.

 대표는 비  후 주 만 기존 

장의 틈새를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  있

다고 신한다 며 기존 제품 최고 사양

다  선된 제품을 합 인 에 

공 면 비 의 선 을 을 수 있을 

것 고 말 다.

엔 스는 다른 생체 인증 기술을 

용한 폐 장치도  중 다. 명열 

엔 스 도 사 본부장은 문  

선명  않거나 땀  많은 사람까  고

한 생체인증 도  신제품을 연

고 있다 며 내 스마 도  장

뿐 니  글 벌 정용 안장치를 대

표 는 기 으  장해 나 고 싶

다 고 덧붙 다. 

 군포=이민하  기자  minari@hankyung.com 

패턴·스마트폰 등 이중 보안 가능

CES 참가 … 해외 바이어 호평

중국·베트남 등 동남아 공략

복지부, 자살 유가족 상담치료 돕는다

살  을 은 사람의 화3형  살 

충동을 느낀  있다는 사 결과  나

왔다. 건 부는 살 의 계

과 배우  등 에게 1인당 1화택만원, 

최대 3택택만원의 심 상  및 정신과 치료

비용을 원할 계 다.

부는 6일  같은 내용을 은 살

 원체계 립을 위한 기 연  결

과를 표 다. 매년 평균 1만3택택택  명  

살해 8만 명 상의 살  생기

는 것으  추정되 만 들  는 움

의 체 인 실  파 은 부 다.

서울대병원 정신건 의 과  정신건

센터를 용 중인 살  72명

을 사한 결과, 우울·의 (7확형), 불

면(69형), 불안(6확형), 분 (6화형), 집중 ·기

 (6택형) 등 정신  고통을 험한 

비율  다. 들 중 11형는 정신건  

문제  원 치료를 기도 다.  

사 대상 72명 중 31명(화3형)은 진

게 살을 생 다 고 고  중 9

명은 살 위험  큰 것으  분류됐다. 

살을 생 한 사람 중 21명은 살을 

도한 험  있었고, 16명은 살을 

계 한  있었다.   

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유가족 4명 중 3명이 우울증

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

엔텍스  지문인식‘마지 도어록’

손잡이 뒷면에 센서 … 잡기만 해도 지문인식
“11년 만에 美법인 흑자 전환 
 올해 해외 매출, 국내 넘 설 것”
태관 오스템임플란트 대표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
(jkim@hankyung.com)  신청
받습니다.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
(event.hankyung.com)를 참조하
세요. ○이달(8월)에 선정된 으뜸중
기 제품 △태양산 조명-LED완전
방수등 (03식)683-450시 △엔텍스-원
스텝 오픈 마지(MA’I) 도어  070-
8식85-4500 △디프 매트-프리미  
금고 (05시)83시-4400 △아람휴비스-
베베스캔 (03시)73식-63식0

조성완 엔텍스 대표가 경기 군포  본사에  마지(MA’I) 스마트도어 을 설명하고 있다.  이민하  기자

중 벤 기 부와 중 기 진흥공단

 난 확일 싱 르에 중 ·중견기

 제품 전용 전 판매장을 열었다고 6

일 다. 싱 르 주롱 스 에 들

선  전 장은 미  스앤젤레스, 

중  선양에 은 중진공의 세 번째 해

외 전 장 다. 중진공은 2택13년부터 

주  수출 에 전 판매장을 설치, 

중 기 의 현  판매 및 통망 진출

을 원 고 있다.

번 전 장은 싱 르  한류의 

향으  한 에 우호 는 

을 살  한류문  합 공간 으  꾸

며졌다. 한류스타 캐 터 상품을 춰 

고 한  드 마 등의 상 콘텐 를 

방 한다. 한류 품  코너와 한  

장품을 사용해 전문  메 크

을 해주는 공간도 있다. 

중진공은 온 인에서 쇼핑한 뒤 오

프 인 매장에서 는 것을 선호 는 

싱 르 비 의 을 냥해 온

인 폰 할인 판 전, 온 인 매 

전용 계산대 운  등 마케팅 사를 

고 있다.

채운 중진공 사장은 번 싱

르 판매장은 현  비  판매(B2C)

를 통해 비  반응을 스 는 동

에 바  연계 판매(B2B)  동  

통망에 진출 는 거  할을 게 

될 것 고 설명 다.  
 조아란 기자 archo@hankyung.com  

중진공, 미국·중국 이어 세번째

‘경영난’ 중소기업에
 서울시, 500  푼다

서울 는    에 

움을 는 중 기 과 상공인을 대상

으  연말까  확택택 원을 낮은  빌

준다고 6일 다. 는 해  긴  

 6택택 원과 설  확택택 원을 편

다. 그러나 난 6월 말 기준으  9택형 

상  진됨에 따  추 정예산을 통

해 확택택 원을 추   다.

번 추  원은 매장 (분양)에 쓸 

수 있는 설  2택택 원과 매출 감·

차료 상승 등의  움을 

는 상공인에 원 는 긴  

 3택택 원 다. 설  2택택 원은  

반기 산동과 문정동 일대 산

센터(옛 파  공장) 신규 주를 앞두

고 수  많을 것으  예상돼 마련 다

고 는 다.  서울  중 기

 융  신청은 서울신용 증재단 홈페

 와 고 센터(1확77-6199)  문의 면 

된다.  박상용  기자  yourpencil@hankyung.com 

임채운 중소기 진흥공  이사장(오른쪽)이 지난 5일 싱가포르에  열린 해외 전 판매장 
개소 에 참 해 중소·중견기 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.   중진공  제공

싱가포르에 중소기업 제품 전용 전시판매장


